
산, 바다, 하늘이 모두 푸르러 청산이라는 이

름이 붙여진 섬 청산도. 구름마저 느리게 흘

러간다는 청산도는 영화 서편제 의 촬영지

로 유명세를 타면서 매년 탐방객의 발길이

이어지고 있는 곳이다. 이곳에서도 제주출신

해녀들의 숨비소리는 울려퍼지고 있다.

지난 7월 4일 한국해녀를 말하다 취재팀

은 청산도에서 물질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출

신 해녀들을 만나기 위해 전라남도 완도항을

찾았다. 완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9.7㎞ 떨어

진 섬인 청산도는 완도항에서 뱃길로 50분이

면 닿을 수 있다. 또한 차량을 실을 수 있는

훼리호가 수시로 다녀 섬을 방문하는 데에는

큰 불편이 없다.

취재팀이 청산도를 찾았을 당시에는 밀물

과 썰물의 해수면 높이 차가 많이 발생하는

사리물때 기간이었기 때문에 바닷속 시야가

좋지 않아 해녀들의 물질은 이뤄지지 않고

있었다. 이 때문에 해녀 대부분이 병원 등 평

소 미루었던 일을 보기 위해 완도읍내로 나

가고 있던 터라 청산도 지역의 전체 해녀에

대한 취재는 불가능했다. 이에 취재팀은 청

산도 도청항 인근에서 해녀횟집을 운영하고

있는 오정열(65 우도) 해녀를 만나 인터뷰를

진행했다.

오 해녀는 과거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

돈을 벌기 위해 제주를 떠나 전국 이곳저곳

을 떠닐며 물질을 이어오다 청산도 출신인

지금의 남편을 만나 1976년에 청산도에 정착

했다. 그가 청산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당시

이곳에는 수백여명의 제주출신 해녀가 물질

을 이어오고 있었다.

그러나 30여년이 지난 현재 청산도에서 제

주출신 해녀들은 20명 내외로 줄었고, 실제

물질에 나설 수 있는 인력은 고작 15명 남짓

이다. 고령화를 겪으며 물질을 그만두거나

청산도를 떠났기 때문이다. 더욱이 제주처럼

이곳 역시 젊은 해녀가 없고 해녀 연령층 또

한 60대 70대로 해녀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

는 실정이다.

청산도에 남아 물질을 이어가고 있는 해

녀들은 성게, 해삼, 소라, 전복 등을 잡으며

생계를 이어오고 있다. 해녀들이 바다에 나

가 해산물을 채취해 오면 마을 어촌계에서

무게를 측정하고 6(어촌계)대 4(해녀)로

분배한다. 그러나 소라같은 경우 어촌계와

분배하면 ㎏당 2000원 정도가 남는다. 만약

해녀가 바다에 나가 하루종일 물질에 나서

소라 15㎏를 잡아오면 실제적으로 해녀에게

는 3만원 가량이 남는다. 물질에 나서 번 돈

은 병원비를 겨우 충당하기에도 어려운 실

정이다. 해녀들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적어

도 병원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

입을 모은다.

오정열 해녀는 수십 년간 물질에 나서다

보면 잠수병, 관절 등 몸이 성한 데가 없다

며 이 때문에 해녀들은 쉬는 날이면 읍내

로 나가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데, 행

정에서 적어도 병원비라도 지원해줘 해녀

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 이라고

전했다.

다음날인 5일 오전부터 오 해녀는 청산도

인근 해상에서 물질에 나섰고 취재팀은 오

해녀의 물질에 동행했다. 아직 사리물때라

바닷속 시야가 좋지 않았으나 오 해녀는 바

닷속에서 금세 전복 한 미를 캐내어 망사리

에 담아냈다. 결과적으로 이날 수확의 결과

는 좋지 않았지만, 오 해녀의 얼굴에는 미소

가 가득했다.

오 해녀는 언제까지 물질을 할 수 있을지

는 모르지만, 물질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

도 내 자신에 감사한 마음 이라며 해녀에

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청산도 뿐만 아

니라 한국 전체 해녀의 명맥이 계속 이어졌

으면 하는 바람 이라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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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정열 해녀가 바닷속에서 채취한 전복을 보여주고 있다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물질에 나선 오정열씨 청산도 전경 오정열 해녀.

푸르른 청산도 앞바다에 울려퍼지는 숨비소리


